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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A 마무리 정해영, 5시즌 연속 20세이브 '눈앞'…KBO 역대 3 번째 

등록 2025.06.25 15:10:52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정해영이 21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SSG 랜더

스와의 경기에 등판해 공을 던지고 있다. (사진=KIA 타이거즈 제공) 2025.06.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투수 정해영이 5시즌 연속 20세이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해영은 지난 2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5-3으로 앞

선 9회 등판해 1이닝 1피안타 1실점을 기록, 시즌 19번째 세이브를 달성했다.

이로써 정해영은 5시즌 연속 20세이브 달성에 세이브 1개만 남겼다. 

정해영이 올 시즌 세이브 1개를 더 추가할 경우 KBO리그 역대 3번째 기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KBO리그에서 5시즌 연속 20세이브를 기록한 선수는 구대성(전 한화 이글스), 손승락(전 롯데 자이언츠)이 있다.

구대성은 해외에서 뛰었던 2001~2005시즌을 제외하고 1996~2007시즌 7시즌 동안 연속 20세이브를 달성했다. 손승락도

넥센 히어로즈와 롯데를 거쳐 7시즌 연속 20세이브를 기록했다.

구대성은 프로 입단 8년 차인 2000시즌, 손승락은 12년 차인 2016시즌에 기록을 세운 것에 비해, 2020시즌 KIA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정해영은 이들 중 가장 빠른 데뷔 6년 만에 대기록에 다가섰다.



정해영은 지난해 4월24일 고척 키움전에서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 지난 5월13일 광주 롯데전에서 최연소 5시즌 연속 10세

이브 기록을 달성하는 등 세이브 관련 최연소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현재 세이브 부문 리그 3위에 올라 있는 정해영은, 21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박영현(KT 위즈)과 20세이브의 김원중(롯데)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정해영은 2024시즌 31세이브를 올리며 KBO리그 세이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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